
생명의     말씀

사당5동성당은 1997년 9월 사당동성당과 동작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철 2·4호선 개통으로 인해 사

당동 지역의 신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사당5동 지역에 신설 본당의 필요가 커지게 되었고, 1997년 7월 사당5동의 부

지 매입을 결정하고 9월 사당동성당과 동작동성당에서 신자들을 이관 받아 신자 수 3,915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성전 기공식 미사를 거행하고 다음 해인 1998년 6월 사제관 부지를 매입하여 사제관 공사를 착공했습니

다. 1999년 11월 새 성전으로 입당하게 되었고, 2000년 7월 새 성전을 축복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사당5성당 사진
 설명
사사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8길 59 망우동성당         사당5동성당       수락산성당  

제가 잘 아는 성실한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복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업은 의사이십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아내의 오빠인 처남이 처한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비슷한 나이인 처남에게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되었고, 점점 심해져서 요사이는 그렇게도 서로 아끼

던 여동생도, 매제인 자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

니다. 그동안 매 주일 병원에 가서 휠체어에 태워 산책하면

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

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궁리 끝에 회장님은 마

사지와 함께 손끝으로 50분 정도 처남의 등을 두드려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시원해.” 이 반응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손끝에서 전해진 소통, 두 분에게

는 더없이 소중한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필리피 공동체에 보내는 바오로 사도

의 애정 어린 편지에서 다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기

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그 안에 지식과 온갖 이해가 곁들여져야 합니다. 사랑

은 나의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

를 향한 사려 깊은 이해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향

한 내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

게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할지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분별된 

사랑의 행위는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다가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교회는 이사

야 예언자를 통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을 

대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내 마음속에 곧게 내라

고 하십니다. 거만스러운 산과 언덕의 마음은 깎아내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굽은 마음은 곧게 하고, 거친 길과 같은 

성격은 온순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

느님의 구원을 보게 하라 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요즘, 나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원해졌던 이웃이 누가 있는가를 뒤돌아볼 

때입니다. 있다면, 그는 나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통을 

해야 하는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통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의 거친 성격 때문이었다면, 그가 왜 그런지를 이

해하는 데서 부터 소통은 시작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누구와 소통하기 힘들어했던 이

유가 내 안에도 엄연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

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을 지내면서, 특히 예

수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분을 기도시

간에 초대하여 그를 향한 사려 깊은 이해로 다가갑시다. 소

통의 길이 열립니다. 이 소통을 통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또다시 탄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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